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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문학은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육체적인 면보다 정
신적인 면을 강조하다보니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중심에 있었고, 범상한 인
간의 사적인 문제보다 보편적인 문제를 강조하다보니 개인보다 국가니 민족
과 같은 거대담론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형이상학적인 문제나 거
대담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구의 방향은 자칫 개별적
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실생활과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점은 부정하
기 어렵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할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행동한다. 
사고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을 염
두에 둘 때 인문학에서 이성보다는 감성, 합리(合理)보다는 합정(合情)을 더 
가깝게 여기는 문학이나 문학 연구가 할 일이 더욱 많아진다. 
다른 한편 인문학은 과거와 현재의 소통에서 그 의미가 확보된다. 옛사람
의 삶이 지금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옛사람의 삶
과 글을 읽고 이를 자신의 삶에 투영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으
로 살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전통시대 학문에서 그토록 강조하였던 위기지
학(爲己之學)이 바로 인문학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글은 이러한 인문학의 두 관점에서 집필한 것이다. 범상하고 사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삶과 사유 방식을 살피고 이를 통하여 현재의 우리를 돌아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350 冠嶽語文硏究 第34輯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족
의 문제를 다룬다. 가족은 부부라는 수평적인 관계와 부모 자식 사이의 수
직적인 관계가 핵심이다. 부부 관계의 핵심적인 윤리는 별(別)이고, 부모 자
식 관계의 핵심적인 윤리는 효(孝)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윤리에 대해 옛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였는가를 살피는 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
는다. ‘위기지학’으로서 연결하기 위하여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는 개인 혹은 실천의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II. 부부유별의 의미
조선시대에도 신혼의 부부라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였고 또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사랑만으로 부부 생활이 온전하지 않다. 오랜 경험을 바탕
으로 부부 사이에도 일정한 윤리적인 규범이 형성되어 그 시대 사람들의 사
고를 지배하였다. 전통시대 가장 핵심적인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윤리는 오
륜(五倫)이라 할 수 있다. 맹자(孟子)는 “인간이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배
불리 밥 먹고 따뜻하게 옷 입고 편안히 지내면서 교육이 없으면 바로 새나 
짐승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순(舜)이 설(契)을 사도(司徒)로 
삼아 그로 하여금 인륜(人倫)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부자유
친(父子有親)ㆍ군신유의(君臣有義)ㆍ부부유별(夫婦有別)ㆍ장유유서(長幼有序)ㆍ
붕우유신(朋友有信)이 그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오륜은 오교(五敎), 혹은 
오상(五常)이라 하여 근대에까지 핵심적인 윤리로 인정되었다. 주자(朱子)가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에 이 오륜을 걸어두었으니, 주자를 존숭한 조선시대
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지켜야 할 윤리로 굳어진 것이다.
그런데 부부유별이 무슨 뜻인가? 부부유별이라 하면 보통 부부라 하더라
도 서로 내외를 구분하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하는 일을 달리 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생각한다. 정약용(丁若鏞)은 왕명으로 염찰사(廉察使)로 
경기 지역을 순찰하다가 적성(積城) 시골 마을에 들러 쓴 시에서, 당시 핍박
받는 백성의 삶을 노래하면서 부부유별의 문제를 이렇게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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놋수저는 지난 번 이장에게 빼앗기고 
무쇠솥은 다시 인근 부호에게 빼앗겼네. 
닳아빠진 무명 이불 한 채만 남았으니  
부부유별 그 말 따져보았자 무엇하겠나. 
銅匙舊遭里正攘 鐵鍋新被隣豪奪 
靑錦敝衾只一領 夫婦有別論非達
정약용, <왕명을 받들고 염찰사로 적성 시골 마을에 이르러 짓다>1) 
정약용은 한 이불을 덮지 않고 따로 거처하는 것이 부부유별이라 하였다. 
이불이 한 채밖에 없어 부부유별의 기본적인 윤리조차 지킬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아무리 빈천한 사람도 부부가 서로 거처를 달리하여야 하는 것, 이
것이 부부유별의 의미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부부유별은 한 가지 뜻이 더 있다. 부부 내부의 윤리 기준으로 
‘가림(別)’이 있어야 한다는 뜻 외에 다른 부부와의 관계에서 가림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두 가지 뜻을 분명하게 구분한 사람은 이덕홍(李德
弘)이라는 학자다. 이황(李滉)의 제자인 이덕홍은 남녀와 부부의 문제를 음
양의 문제로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한 바 있다.
  대개 부부유별의 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천지 생성의 수와 합치한다. 하
나의 남편과 하나의 아내가 제각기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다른 사람과 난잡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의미다. 비록 부부가 한 집에 함께 산다 하더라도 남자는 
바깥채에, 여자는 안채에 있으면서 안과 밖을 서로 어지럽게 하지 않는 것이 또한 
한 가지 의미다. 
  어떤 이가 부부유별이 한 가지 뜻만 있는지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남녀가 
가림이 있으니 부부가 가림이 있는 것이다. 대개 남녀가 가림이 있으니, 남자는 남
자끼리 한 곳에 거처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한 곳에 거처하여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 곧 양과 양이 서로 좇고 음과 음이 서로 좇는 것과 
같다. 부부유별은 남편이 그 아내가 아니면 좇지 않고, 아내는 그 남편이 아니면 
좇지 않는 것을 이르니, 하나의 양과 하나의 음이 한 방위에 처하지만 다른 방위
와 위치를 바꾸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남녀는 다른 부부와 서로 꺼려 매번 
서로 피하여, 길을 갈 때에는 길을 달리 하고 집에 살 때도 집을 달리하는 것이 
이것이다.2)   
1) 정약용, <奉旨廉察到積城村舍作>(󰡔다산시문집󰡕 제2권).
2) 이득홍, <夫婦有別圖>(󰡔艮齋集󰡕 권7). “大抵有別之別, 有二義, 合天地生成之數, 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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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홍은 부부유별의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석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에 대해 매우 자세히 부연하였
다. 
 
  대개 금수의 부부 관계는 정해진 짝의 분별이 없어 서로 더럽고 난잡하게 산다. 
이 때문에 그 어미에게 젖이 있는 줄만 알아서 간혹 패역한 짓을 하며, 어떤 것이 
아비인지 알지 못하므로 보고서도 심상하게 여긴다. 이 때문에 예전 사람이 처음 
혼인을 할 때 십분 신중하며 반드시 중매를 통해서 이름을 알고, 반드시 폐백을 
받고서 친하게 되며, 담에 구멍을 내어 사사로이 친하게 되었다는 혐의나 담장을 
뛰어넘는 천함이 없다는 것을 보인다. 또 임금과 신명과 동료와 벗에게 고하여 그
들로 하여금 아무개와 아무개가 배필이 되었음을 알게 하고, 한 번 정한 짝을 바
꾸지 않는 뜻을 보인다. 상견례에서 성심과 신의로 고하여 공경하라고 고하는 것
은 그렇게 하여 혐의가 없어 떳떳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요, 혼례를 할 때에는 두 
성이 다르다는 것을 가려서 문란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한 번 함께 하여 각기 그 
배필을 정한 경우에는 평범한 남녀가 각기 내외에 거처하고 목욕간을 함께 쓰지 
않는 것은, 또한 평범한 부부 관계에서 혐의를 풀어주어 서로 난잡함이 없도록 한 
것이다. 만약 남녀가 함께 섞여 지낸다면, 평범한 부부들은 반드시 그 가림이 있음
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니, 아무개와 아무개가 한 부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
겠는가? 이 때문에 일곱 살이 되면서부터 가림이 있도록 교육을 하여 함께 자리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써 보건대, 부부유별의 별(別)은 다만 남편이 바깥
채에 부인이 안채에 머문다는 뜻만을 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책으로 고증할 수 있다. 󰡔시경󰡕의 ｢관저(關雎)｣ 주자의 주석에서 “태어
나면서부터 정해진 짝이 있어 서로 어지럽지 않는다. 우연하게 함께 놀아도 서로 
가까이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처음 ‘별’이라는 글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설을 따르면 사람마다 늘 정해진 배필이 있어 어떤 
부부와 다른 부부가 서로 가려서 서로 난잡하지 않다는 뜻이다. 마치 부자의 친한 
관계에서도 그러하다. 아무개 집의 부자가 다른 집의 부자와 가림이 되어 서로 난
잡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부가 가림이 없다면 부자도 분별하기 어렵다.  
󰡔예기󰡕에 ‘남녀의 가림이 있은 다음에야 부자가 친해지고, 부자가 친해진 다음에야 
도리가 생겨난다.’고 한 것이 이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전에 공보문백
(公父文伯)의 어머니는 계강자(季康子)의 종조숙모(從祖叔母)인데 계강자가 가서 문
一夫一婦, 各共居一室, 更不亂於他人, 此一義也. 雖夫婦同居一室, 男外女內, 內外不
相褻, 亦一義也. 或問夫婦有別, 男女有別一義否. 曰男女有別, 所以夫婦有別也. 蓋男
女有別, 男男同處, 女女同處, 男女固不相同之謂, 如陽與陽相從, 陰與陰相從者也. 夫
婦有別, 夫非其婦則不從, 婦非其夫則不從之謂, 如一陽一陰, 共處一方, 更不易他方者
也. 故凡男女各嫌於他人之夫婦, 每每相避, 而於路則異路, 於居則異居, 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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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쯤 닫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턱을 넘어가지 않았다. 공자가 이를 듣고 
남녀의 예절에서 가림이 있다고 여겼다.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짝이 있어 
서로 어지럽지 않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후자의 설을 따른다면, 남편과 부인은 비
록 서로 친한 도리는 있지만 집에 머물 때에 정중하게 처신하지 않으면 지나친 데 
빠져 예절에 맞지 않고, 음란한 마음이 생겨 도리를 따르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반드시 경계할 것을 정하여 안팎의 가림을 엄격하게 한 것이다. 주자는 ‘무
제(武帝)가 뒤뜰에서 놀 때 남녀의 가림이 없었으므로, 태자의 변고가 생겨났다.’고 
하였다. 이것은 가까이 하여 가리지 않은 까닭이다. 기결(冀缺)이 김을 매는데 그 
처가 들밥을 내어갈 때 손님처럼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대하였다. 이는 우연히 늘 
함께 놀았지만 서로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정이 두터우면서도 가림이 있다는 뜻은 어떠
합니까?” 내가 말하였다. “외부로 말하자면 짝을 정하였으니 정이 두텁다는 것이 
어찌 아니겠는가만, 서로 난잡하지 않으니 가림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부로 
말하자면 함께 노니 정이 깊은 두터운 것이 어찌 아니겠는가만 서로 가까이 하지 
않으니 가림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외부로 남의 부부와 가리고 내부로 우리 부
부가 서로 가려서, 집집마다 부부가 각기 서로 가려 예로서 교제를 하므로, 남의 
부부에게 혐의가 생기지 않고 또 나의 부부도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하니 
하나의 ‘별’이라는 글자가 두 가지 뜻이 있어 한쪽을 없애지 못한다.3) 
3) 위와 같은 곳. “蓋禽獸之於夫婦, 無定偶之別, 而相瀆相亂, 故只知其母之有乳, 而反
或悖之, 不知某是其父而視之尋常. 是故人之於婚姻之初, 十分愼重, 必行媒而知名, 必
受幣而交親, 示其無鑽穴之嫌, 踰墻之賤, 又告其君神僚友, 使知其某與某爲配, 而示一
定不易之義, 相見之際, 告之以誠信而敬, 以明其無嫌焉. 成婚之際, 別其二姓, 而使之
不相紊焉, 至於一與之齊, 各定其配, 則凡一家男女之各居內外, 不同湢浴者, 亦所以別
嫌於凡夫婦而無相亂也. 若男女混處, 則凡人夫婦, 必不得保其有別, 何以知某與某是一
夫婦也. 故自七歲敎其有別, 而使不同席, 以此觀之, 有別之別, 不獨專指夫外婦內之義, 
可見矣. 又以他書證之, 詩關雎註曰, 生有定偶而不相亂, 偶相竝遊而不相狎, 觀此始知
其別字有兩義. 由前一說, 則人人各定有常配, 而某人之夫婦, 與某人之夫婦, 有別而不
相亂也. 如父子之親亦然, 某家之父子, 與某家之父子, 有別而不相雜也. 故夫婦無別, 
則父子亦難別矣. 禮曰, 男女有別然後父子親, 父子親然後道生, 道生然後禮作. 其不謂
此乎, 昔公父文伯之母, 季康子之從祖叔母也. 康子往焉䦱門而與之, 語皆不踰閾, 仲尼
聞之, 以爲別於男女之禮, 此非生有定偶而不相亂之義耶. 由後一說, 則夫與婦, 雖有交
親之道, 至於居室之際, 若不莊以莅之, 則恐或流於過而不中其節, 淫於褻而不以其道, 
故必設戒, 以嚴內外之別也. 朱子曰, 武帝遊宴後庭, 男女無別, 故以致戾太子之變, 此
則褻狎而不別故也. 冀缺耨, 其妻饁之, 敬相對如賓. 此非偶常竝遊而不相狎之義邪. 
或曰然則摯而有別之義何如. 曰以外言定偶, 非情摯乎, 不相亂, 非有別乎. 以內言竝
遊, 非情摯乎. 不相狎, 非有別乎. 外以別於人之夫婦, 內以別於吾之夫婦, 故家家夫婦
各相別, 而交際以禮, 則旣不嫌於人之夫婦, 又不瀆於吾之夫婦矣. 然則一別字有兩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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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홍은 부부유별의 뜻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한 것을 자신의 독창적
인 해석이라 여겨 의기양양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 후기 부부유별이 다
른 부부와의 가림을 지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
이다. 부부유별과 남녀유별을 분리하여 부부 내부의 윤리는 남녀유별로 처
리하고 부부유별에서는 다른 부부와의 난잡한 성풍속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
로 보았다. 
조선후기의 큰 유학자 한원진(韓元震)은 누이의 부탁에 의하여 저술한   
｢한씨부훈(韓氏婦訓)｣에서 부부유별의 뜻을 제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고 제 
처를 처로 여겨서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도 또한 반드시 서로 손님처럼 공경
하여 서로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또 비슷한 시
대 김종명(金宗溟)이라는 사람이 한원진, 윤봉구(尹鳳九) 등의 스승이었던 
권상하(權尙夏)로부터 들었다면서 “(고대) 중국의 풍속이 우리나라와 달라 
여자는 일정한 남편이 없고 남자는 정해진 아내가 없어 음란하고 패륜한 이
가 많으므로 부부유별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봉
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부유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 바 있다.  
  보내온 편지에서 남자는 바깥에 여자는 안에 거처하면서 함께 목욕을 하지 않고 
같은 옷걸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남녀유별의 예절이다. 부부 
관계에서도 또한 절목(節目)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부유별
은 가림을 두터이 한다는 뜻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다. 가림을 두터이 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말한 것이요, 또 종신토록 개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남편이 죽더라
도 개가하지 않는 것은 부부유별의 큰 의미가 여기에 있다. 대개 갑과 을이 부부
가 되고 병과 정이 부부가 되었으면 갑이 정을 아내라 부를 수 없고, 을은 병을 
아내라 부를 수 없다.4) 
윤봉구는 부부유별의 윤리를 들어 아예 여성이 개가를 하면 아니 된다는 
而不可偏廢也.”
4) 윤봉구, <答金汝四>(󰡔屛溪集󰡕 권26). “來示男居外女居內, 不共浴, 不同椸等事. 此皆
男女有別之禮, 在夫婦, 亦非不爲節目間事也. 然夫婦有別, 則先言厚別之義, 其厚別之
義, 則以信言之, 而又歸重於終身不改. 夫死不嫁, 其有別之大義在此. 蓋甲乙爲夫婦, 
丙丁爲夫婦, 則甲不可喚丁爲婦, 乙不可喚丙爲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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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로 나아간 것이다. 조선이 망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여성의 개가를 허용
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부부유별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에서 부부유별에 대한 강조는 남편이 외도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로도 
확장된 장점이 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부가 분별이 있
다는 것은 각자가 그 짝을 배필로 삼고 서로 남의 배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가 가림이 있은 뒤에 부자가 친하게 된다고 한 것이
다. 창부의 자식은 그 아비를 알지 못한다. 가령 부부간에 가림은 없고 다
만 서로 공경하여 손님처럼 대하기만 한다면 부자의 친함에 무슨 도움이 있
겠느냐. 경전 가운데에 부부유별에 대한 증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네
가 한번 모아 보아라.”라 하였을 때,5) 아들로 하여금 외도를 하지 않도록 
학문적으로 가르친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애정과 공경의 거리
조선 후기 부부유별이 사회 윤리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
은 부부가 적극적인 애정행위를 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의 
부부유별이 의미가 감쇄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지극히 당연한 윤리
가 된 것이기도 하다. 정약용처럼 자식이 외도를 할까 부부유별을 말하는 
이도 있었고, 다음 안정복(安鼎福)처럼 자식이 부부간의 지나친 애정에 빠질
까 부부유별을 말하기도 하였다.  
  부부는 백 가지 복의 근원이니 처음을 잘 하는 방도를 근실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절이나 공경심 같은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갑작스럽게 가까이 지내면 금
수가 되어 버리는 것이니 바로 여기에 달려 있고, 자신과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리
는 것이 늘 여기에서 비롯하니, 근실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용󰡕에 이르
기를,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단서가 시작된다.” 하였고, 남명(南冥) 조식(曺植) 은 
일찍이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이 평소 거처할 때 처자와 함께 거처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되면 자질이 아름다운 자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빠져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관설(觀雪) 허후(許厚)는 그 내자와 손님처럼 상대하여 늙을수록 
5) 정약용, <示兩兒>(󰡔다산시문집󰡕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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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지극하였다. 지금에도 사람들이 칭찬하느라 바쁘다. 이것이 가장 배울 만하
다. 지금의 자제들은 어려서 부모 곁에서 자라나서 출입하고 접대하는 예절을 알
지 못하다가, 하루아침에 부인을 맞게 되면 가볍고 약하게 되어 예의로서 몸을 다
스리지 못한다. 언행에서 더욱 허물과 후회가 교대로 이르게 되어 남들로부터 천
대를 받게 되니, 마땅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6)
안정복은 부부의 지나친 육체적인 사랑이 부부간의 공경심을 잃게 하는 
원인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유학자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하였다. 
16세기 실천적인 유학자 조식(曺植)는 부부가 평소 거처를 달리 해야만 공
경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고, 17세기 대표적인 예학자 허목(許穆)의 형 
허후(許厚)는 부인을 손님처럼 대하였다는 것이 모범 사례로 칭송을 받았다. 
이이(李珥) 역시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부부 사이의 정욕이 공경심을 잃
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요즘의 학자들은 겉으로 긍지를 지닌 듯하지만 안으로 독실한 이가 드물다. 부
부 사이에 이부자리 위에서 정욕을 멋대로 푸는 일이 많아 그 위의를 잃고 있다. 
부부가 서로 육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서로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
다. 이와 같이 하고서 몸을 닦고 집안을 바르게 하는 일이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반드시 남편은 온화하면서 의리로 통제를 하고 부인은 순종하면서도 정도로 따라
야 한다. 부부 사이에 예의와 공경심을 잃지 않은 다음에야 집안일을 다스릴 수 
있다. 만약 서로 몸을 가까이 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공경하고자 한들 그 
형편상 되기 어렵다. 반드시 서로 더불어 경계하여 반드시 예전의 습관을 버리고 
점차 예법으로 들어가야 옳을 것이다. 처가 만약 내 말과 몸가짐이 한결같이 바른 
도리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면 반드시 점차 나를 믿어 순종할 것이다.7)
6) 안정복, <書與壆兒>(󰡔順菴集󰡕 卷9). “夫婦之際, 百福之源, 謹始之道, 不可不謹也. 
都忘禮敬, 遽相狎昵, 則爲禽爲獸, 卽在於此, 敗名墜宗, 恒由於斯, 可不謹哉. 中庸曰,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曺南冥嘗曰, 人之平居, 不可與妻孥共處, 雖有姿質之美者, 因
循汨溺, 不能有成. 許觀雪與其內子, 相對如賓, 至老愈至, 至今人稱之不容口, 此最可
法也. 今世人家子弟, 少長於父母之側, 不知出入接物之節, 一朝娶婦, 輕弱之流, 多不
以禮律身, 言行之際, 尤悔交至, 爲人所輕賤, 所當惕念也.”
7) 이이, ｢居家章第八｣(󰡔擊蒙要訣󰡕, 󰡔栗谷全書󰡕 卷17). “今之學者, 外雖矜持, 而內鮮篤
實. 夫婦之間, 衽席之上, 多縱情慾, 失其威儀, 故夫婦不相昵狎, 而能相敬者甚少, 如
是而欲修身正家, 不亦難乎. 必須夫和而制以義, 妻順而承以正, 夫婦之間, 不失禮敬, 
然後家事可治也. 若從前相狎, 而一朝遽欲相敬, 其勢難行, 須是與妻相戒. 必去前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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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이처럼 부부가 육체적인 탐닉에 빠지면 공경하는 마
음을 잃어 그것이 가정의 파괴에 이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부부는 손님
의 관계여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조선 중기 뛰어난 시인이었던 박
인로(朴仁老)의 <오륜가(五倫歌)>에서 부부유별 역시 그렇게 되어 있다.
사람 내실 적의 부부(夫婦) 게 삼겨시니
천정배필(天定配匹)이라 부부(夫婦) 치 중(重)소나
백년(百年)을 아적 삼아 여고금슬(如鼓瑟琴) 렷로라
부부(夫婦)을 중(重)타  정(情)만 중(重)케 가질것가
예별(禮別) 업시 거처(居處)며 공경(恭敬) 업시 조소냐
일생(一生)애 경대여빈(敬待如賓)을 기결(冀缺)갓치 오리라
 
남으로 삼긴 거시 부부(夫婦)치 중(重)넌가
사의 백복(百福)이 부부(夫婦)에 가잣거든
이리 중(重) 이에 아니 화(和)코 엇지리8)
박인로는 하늘이 사람을 만들 때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도록 하여 천정배
필로 금슬 좋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고, 서로 남남이면서 부부가 되어 조화
를 이루어 살아야 백복이 깃든다 하였다. 그러면서도 부부는 서로의 애정만
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경하여 거처를 달리하는 것이 바로 부부유별
이라 하였다. 기결은 춘추시대 기읍(冀邑)에 살았던 극결(郤缺)이라는 사람
으로, 기읍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부부간에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을 대하
듯 하였다는 고사가 󰡔소학󰡕에 보인다. 부부유별의 전범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부에 대한 생각은 중국 고대 한나라 때부터 형성된 윤리관으로, 
조선시대 여성 교육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전범은 한나라 
반소(班昭)의 󰡔여계(女戒)󰡕에서 확립되었다. 이이 등이 이른 여성의 도리인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漸入於禮可也. 妻若見我發言持身, 一出於正, 則必漸相信而順從矣.”
8) 박인로, <五倫歌>(󰡔蘆溪集󰡕 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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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저 경(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래 유지함을 이름이요, 순(順)이란 다른 것
이 아니라 너그러움을 이름이다. 오래 유지함이란 만족함을 아는 것이요, 너그러움
이란 공순함을 숭상하는 것이다. 부부간의 좋은 점은 종신토록 떨어지지 않는 것
이나, 방 안에 늘 같이 있게 되면 음란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음란한 마음이 생기
게 되면 언어가 지나치게 되고, 언어가 지나치게 되면 방자한 짓을 하게 되고, 방
자한 짓을 하게 되면 남편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만족함을 
모르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무릇 일에는 곡직이 있고 말에는 시비가 있다. 곧은 
것은 다투지 않을 수 없고, 굽은 것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다투고 따지는 일이 
이미 있게 되면 분노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공손함을 숭상치 않는 데서 연
유한 것이다. 남편을 업신여기는 일을 절제하지 않으면 꾸지람이 따르고, 분노를 
그치지 않으면 매질이 따른다. 무릇 부부가 된 자는 의리로써 친하고 은혜로써 화
합하는 것인데, 매질이 이미 행해지면 무슨 의리가 있겠고, 꾸지람이 이미 베풀어
지면 무슨 은혜가 있겠는가? 은혜와 의리가 다 없어지면 부부가 서로 헤지게 된다.
반소는 흔히 조대가(曹大家)라 한다. 한나라의 학자 반표(班彪)의 딸이자 
반고(班固)의 누이며 조세숙(曹世叔)의 아내인데 후대 그의 학문을 높여 대
가(大家)라 불렀다. 반소의 󰡔여계󰡕는 성종 연간부터 구결이 달려 궁중에서 
읽혔고,9) 그의 또다른 여성 교화서인 󰡔여칙(女則)󰡕, 󰡔여헌(女憲)󰡕 등과 함께 
한글로 번역하여 인쇄하여 궁중에서부터 민간에까지 두루 읽히도록 한 바 
있다.10) 조선후기에는 남유용(南有容)이 이 책을 다시 번역하여 누이와 조
카딸에게 읽게 하기도 하였다.11) 이에 따라 조선시대 여성들은 어린 시절 
필수적으로 배우는 책이 한글로 번역된 󰡔소학󰡕과 󰡔여계󰡕가 되었고, 이에 따
라 성욕을 억제하는 것이 부부의 윤리로 강요되었다.  
조선시대 딸들에게만 이러한 교육을 시킨 것은 아니다. 17세기 큰 학자였
던 윤증(尹拯)은 아들을 장가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여 사랑에 빠져 
부부의 도리를 잃지 말라 당부하였다. 
  부부의 도리는 인륜의 시작이다. 일이 지극히 미세하고 비근하지만 진리가 그 
안에 행해지는 법이니, 군자라면 이를 알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요즘 사람들을 
 9) 󰡔성종실록󰡕 1년 경인(1470, 성화 6) 2월 7일(병진). 고전번역원의 번역문을 바탕
으로 하여 문맥이 자연스럽게 수정하였다. 
10) 󰡔중종실록󰡕 12년 정축(1517, 정덕 12) 6월 27일(신미).
11) 남유용, <諺解曹大家女誡七篇序>(󰡔䨓淵集 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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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이를 아는 이가 드물다. 이를 신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남자는 욕정에 
끌려 윤리강상을 잃어 희롱하고 교만해지며, 아내는 즐거움에 빠져 공손함을 잊어 
붙어 지내면서 남편을 쉽게 여겨 마침내 여자 승냥이가 되어버리니, 남편의 약점을 
이롭게 여겨 코를 꿰어 제 말을 듣게 한다. 남자 중에 포악한 이는 부인이 자신을 
능멸한다고 원망하여 눈을 뒤집어 째려본다.12) 
윤증은 부부가 지나치게 사랑하여 희롱하는 것이 화를 부르는 길이라 하
였다. 아내와 지나친 성적인 접촉이 아내를 승냥이로 만든다고 하였다. 남
편의 약점을 잡고 코를 꿰어 제어하려 드니, 이 때문에 부부의 불화가 시작
된다고 아들을 타일렀다.  
IV. 사랑과 효의 거리 
조선시대 결혼의 목적은 효(孝)를 달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효 중
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후사(後嗣)를 두는 것이다. 󰡔맹자󰡕에서 “후손이 
없는 것이 불효 중에서 중대한 것이다(無後爲大)”라 하였다. 현실 생활에서 
후손을 두기 위하여 부부의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생활 윤리에서 효
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곧 후손을 두는 것
과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노동력을 얻는 것이 혼인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셈이다. 조선시대 정실부인이 죽은 후 첩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바로 늙은 부모를 남편 혼자 봉양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부모 봉양에 
부부의 사랑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부부의 사랑보다 부모에 대한 효가 늘 
앞섰다.     
  부부라는 것은 하나의 몸이 둘로 나뉜 것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위로는 종묘를 
잇고 아래로 자식을 이끌어내어 대대로 무궁하게 후손을 전할 단서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기󰡕에서 혼인을 중시한 것이요, 󰡔주역󰡕에서 대가(大家)의 괘를 배열
12) 윤증, <送恕卿之德豐甥館序>(󰡔明齋集󰡕 권32). “夫婦之道, 人倫之始也. 事之至微至
近, 而道行乎其間, 君子之不可不知, 而不可不愼者也. 吾觀世之人, 知此者蓋鮮矣, 
夫豈有愼之者乎, 男牽慾而失其剛, 玩而驕之, 婦狃說而忘其順, 狎而易之, 終至於女
之狼者, 利夫之弱而穿鼻聽之, 男之暴者, 懟婦之凌而反目視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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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놓은 것이다. 공경하고 조심함을 극진하게 하고 내외를 바르게 하는 의리를 간
곡하게 반복하는 것이니 지극하다 하겠다. 반성하여 서로 공경하는 실질에 있어서 
｢요결거가장(要訣居家章)｣에서 다시 그 단서를 펴내었다. 이는 배우는 사람들이 더
욱 마땅히 유추하여 그 도리를 다하여야 할 것이니 근실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
가? 
  남자가 아내를 얻는 것은 그 또한 함께 부모를 섬기기 위한 것이니, 자식 된 도
리를 다하여야 한다. 혹 정과 사랑에 빠지거나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데 길들여
져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에게 화목하지 못하여 온 집안의 변고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대개 아내라는 사람은 성품이 꽉 막혀 있기도 한데, 먼 데서부터 합
친 존재요, 바깥에서부터 존재이므로, 그러한 형편을 고려할 때, 부인이 시가를 내
(內)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알지 못하여 이러한 근심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래
도 괴상하게 여길 것은 없다. 그렇지만 남편의 경우는, 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나 형
제자매와 더불어 같은 배에서 태어나 같은 이불을 덮고 자랐으니 그 은혜가 가장 
크고 사랑이 가장 깊은데도, 도리어 꽉 막혀 있고 멀고 바깥에서부터 온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융화되어서, 혹 예법에 죄를 얻기도 하고 사대부 사이에 창피를 당하
니, 어찌 애통하지 않겠는가? 이 점에서 옛날의 군자는 처자에게 사랑을 나누어줄
까 하여 종신토록 처를 들이지 않았으니, 의리에서 정말로 지나침이 있기는 하지
만, 그 정은 또한 슬퍼할 만하다.
  남편은 강건하고 부인은 유약한 것이 천지자연의 이치다. 내가 요즘 세상을 보
니, 그 남편이 어리석고 용렬한 자가 아니라면, 그 부인이 간악함이 심하거나, 부
인 중에 조금 재주와 지혜가 있으면서도 대의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 부귀한 가문 
출신이라 하여 시댁을 멸시하는 여자들도 남자에게 굴복하지 않음이 없다. 요컨대 
이치가 그렇게 귀결되는 것이요, 절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가 되어가지고 자립하지 못하고 끝내 부인에게 제압을 당해서 뒤집어지고 혼
미함에 빠져서, 인륜을 해치고 집안의 도리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른다. 󰡔주역󰡕에서 
“위엄이 있으면 길하니, 제 몸을 반성함을 이른다.”고 하였는데 정말 이를 두고 한 
것이다. 
  부인의 병통은 두 가지니, 재물을 좋아하고 괴상한 것을 좋아한다. 오직 재물만 
좋아하므로 부모가 하고자 하는 것에 순종을 하려 하지 않고, 형제가 급한 것이 
있어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가 마침내 깨어지고 변고가 따라 생겨
나게 되는 것이다. 더욱 재물과 부모형제 중 어느 것을 더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알
지 못하니, 천양지차가 있는데도 그리하는 것이다. 오직 괴상한 것을 좋아하여 도
사와 부처에게 복을 구하고 무당에게 재앙을 물리치도록 빈다. 신체와 모발처럼 
매우 가까이 있는 것도 감히 아까워하지 않는데 금과 옥, 비단과 같은 물건은 말
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한 부류의 폐단은 이에 집안의 도리를 더럽히고 마침내 집
을 귀신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이를 자식과 손자에게 전하여 
그치지 않기까지 한다. 생사가 운명에 달려 있고 부귀가 천명에 달려 있어 억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알지 못한다. 대개 똑 같은 재물인데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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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제에게는 혹 잃어버릴까 겁을 내면서, 도사와 부처, 무당에게는 주지 못할까 
겁만 낸다. 백성의 의무에 힘을 쓰지 않고 귀신에만 빠져 있으니, 이보다 심한 것
이 없다. 부인이 대의를 들어보지 못한 것이야 어쩔 수 없는 형편이겠으니, 남자가 
된 이가 마땅히 깨우치고 이끌어주어야 할 것이다.13) 
17세기 정통적인 유학자 박세채(朴世采)가 1685년 8월 6일 자식들에게 
<집안을 다스리는 요체(居家要義)>라는 이름으로 내린 글이다. 박세채는 송
시열(宋時烈)과 함께 17세기 사상계의 지도자로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제
시하였다. 삼강오륜(三綱五倫)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윤리 강목에 의거하여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며,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
라는 뜻을 밝히면서 남녀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조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박세채는 혼인의 목적이 부모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 하여 효를 실천하는 
한 방편이라 생각하였다. 자식은 당연히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겠지
만, 다른 집에서 온 아내가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남
13) 박세채, <居家要義>(󰡔南溪集󰡕 正集 65). “夫婦者, 不但爲一體胖合之義耳. 所以上
承宗廟, 下啓子姪, 以垂傳世無窮之緖者也. 是以禮重大昏, 易列家人, 其所以致敬愼
正內外之義丁寧反復, 可謂至矣. 至於反身相敬之實, 要訣居家章又發其端, 此在學者, 
尤宜推類而盡其道者也, 可不謹哉. 男子娶妻, 要亦爲共事父母, 得盡爲人子之道者也. 
或乃惑於情愛, 狃於偏私, 至有不孝於父母, 不和於兄弟, 釀成一家之變者. 蓋其妻則
性或暗塞, 勢亦自遠而合, 自外而至, 不知婦人以夫家爲內之義, 馴致於此患, 猶無足
怪矣. 其夫則乃生於父母膝下, 與兄弟姊妹同胞聯裾, 恩莫大焉, 愛莫摯焉, 而反自不
覺融化於暗塞遠外之人. 或乃得罪於禮法, 貽羞於搢紳, 豈不痛哉. 此古之君子有以分
愛於妻子, 終身不娶者, 義固有過, 而情亦可戚者也. 夫剛婦柔, 天地自然之理也. 余
嘗觀於今世, 苟非其夫昏庸, 其婦奸惡之甚者, 及婦之稍有才智而不知大義, 與夫出於
富貴之門, 蔑視夫家者, 則未有不屈伏於男子者, 要之理勢歸趣, 自不得不然也. 然而
爲男子者, 乃不能有立, 終被婦人之所制, 反覆迷惑, 以至傷彝倫而壞家道. 易曰威如
之吉, 反身之謂也, 誠哉是言也. 婦人之病有二端, 愛財也好怪也, 惟其愛財, 故父母
之所欲, 不能將順. 兄弟之所急, 不能濟恤, 以至於情意遂乖而事變隨生, 殊不知其財
之與父母兄弟之親, 不啻於天壤之懸隔也. 惟其好怪, 故祈福於道佛, 禳災於巫覡, 雖
身體毛髮之切近者, 有不敢自惜, 則況於金玉布帛之需乎. 其流之弊, 乃使家道汚衊, 
遂成神鬼之窠窟, 或乃傳子而傳孫, 靡有底止, 殊不知死生有命, 富貴在天, 非此所能
得也. 蓋同是此財, 於父母兄弟則惟恐其或失, 於道佛巫覡則惟恐其不散, 不務民義而
諂瀆鬼神, 莫此爲甚. 婦人之不聞大義者, 勢或不免, 爲男子者所宜曉喩而導率者也.”
362 冠嶽語文硏究 第34輯 　
편과의 사랑만을 강조하여 이 때문에 부모와 형제 사이에 반목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래서 불효를 저지를까 우려하여 아예 혼인을 하지 않는 사례까지 
말하였다. 송시열로부터 사문난적(斯文亂賊)이라 하여 주자학의 이단으로 공
박을 당한 윤휴(尹鑴) 역시 󰡔효경󰡕을 해석하면서 혼인의 목적을 인륜을 중
히 여기고 후사를 잇기 위해서라 하여 효의 입장에서 혼인을 설명한 바 있
다. 
박세채는 남자는 강건하고 부인은 유약한 것이 천지자연의 이치라고 하였
다. 이러한 인식은 사실 󰡔주역󰡕에 근거한 것이다. 󰡔주역󰡕은 건곤(乾坤)과 
음양(陰陽), 강유(剛柔)와 남녀(男女)의 대립항목을 설정하고, 두 대립항목의 
만남에 의하여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을 생생(生
生)의 이치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추에 의거할 때 구시대의 학습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남존여비(男尊女卑)는 󰡔주역󰡕의 인식에서 근거한 것이라 하겠다. 
남존여비라는 말이 󰡔주역󰡕에 대한 정자(程子)의 해석에서 유래한 말이니, 성
리학(性理學)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인 조선시대 문인들이 이러한 인식을 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필연이라 할 수 있다.   
박세채는 양강(陽剛)의 기를 품부 받았으므로 남자가 음유(陰柔)의 기운을 
타고난 여자를 인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였다. 아무리 집안이 대단하고 재
주가 뛰어난 여자라도 혼인을 하면 남편에게 복속되는 것을 당연하므로, 남
편의 위엄이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방안이라 하였다. 그리고 여성을 극도
로 폄하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박세채가 본 여성의 단점은 첫째, 재물을 
좋아하는 것이다. 재물을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부모형제와 소원하게 된다
고 보았다. 박세채는 두 번째 여성의 단점으로 기복(祈福)을 좋아하여 집안
을 어지럽게 한다는 점을 꼽았다. 점을 치고 푸닥거리를 하여 복을 빈다는 
것이다. 여성은 이러한 두 가지 단점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
성이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여성이 혼인을 하여 사랑만을 찾기 때문에 부모에 대
한 효심과 형제에 대한 우애심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여성
이 천성적으로 편협하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진보적인 지식
인인 중국 명말의 학자 이지(李贄)가 “사람에서 남녀가 있다고 하면 옳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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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남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견해에 장단이 있다고 하
면 옳지만, 남자의 견해는 다 바르고 여자의 견해는 다 그르다고 한다면 그 
또한 어찌 옳겠는가?(人有男女則可, 見有男女則可乎? 見有長短則可, 男子之見
盡長, 女子之見盡短, 其亦可乎?)”라는 지적은 당시 사회에서 결코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조선시대 문인들은 여성들이 한편으로 
천성적으로 편협하기 때문에 가족공동체로서의 임무에 소홀하기 쉽다고 보
고, 남편이 여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여겼다. 안정복(安鼎福)도 이
와 비슷한 취지로 아우와 아들에게 글을 남겼다. 
 
  부부는 의리로서 합쳐야 하는데, 사랑이 이를 넘어서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하
는 마음이 쉽게 생기고 가정의 도리가 무너지게 된다. 증자(曾子)는 “효심은 처자 
때문에 시든다[孝衰於妻子].”고 하였고, 유개(柳開)는 “세상의 남자 중에 굳센 심지
를 지녀 부인에게 빠지지 않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라 하였다. 저 부인네들은 
모두 어찌 사람의 골육을 소원하게 하고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다만 부인
들은 성품이 편벽되어 변화시키기가 어렵고 기쁨과 분노가 쉽게 나타나므로, 남편 
된 자가 혹 제어하다가 방도를 잃어버려 부드러운 살갗을 맞대는 사이에 현혹이 
되어버리면, 잠깐 사이에 짐승이라는 구덩이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건은 미세한 데서 일어나 원한이 깊게 맺히는 법이어서, 길 가는 사람만도 못
한 경우까지 생긴다. 이는 정말 무슨 마음인가? 나로 하여금 평소에 마음을 세워
서 광명정대하고, 인륜과 일상사에서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면 애초에 이러한 근심
이 없게 된다. 부부는 의리가 중요한데, 지금 세상의 부녀자들은 대부분 배우지 못
하여 무식하니, 어찌 의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는가? 모두가 남편 된 자가 인도
하여 착하게 만들어야 할 뿐이다. 작은 허물이 있으면 마땅히 덮어주어야 하지만, 
부모를 원수처럼 대하고 지친을 갈라놓으려는 뜻이 있으면 결단코 너그럽게 대처
해서는 아니 되니, 매우 미워해서 통절하게 배척해야 점차 그러한 마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고금의 가정에서 복록을 많이 누린 자를 보면, 전대에 가정이 잘 다스려진 
데서 말미암으니, 이러한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14) 
14) 안정복, <示弟鼎祿子景曾遺書>(󰡔順菴集󰡕 권14). “夫婦以義合, 而恩愛勝焉. 是以狎
昵易生, 而家道乖亂. 曾子曰, 孝衰於妻子. 柳仲塗曰, 世間男子剛膓者幾人, 不爲婦
人言所惑. 彼婦人者, 豈皆欲踈間人之骨肉乎, 但其偏性難化, 喜怒易生, 爲夫者或御
之失其道, 而聽瑩於膚受浸潤之際, 則俄頃之間, 墮落於禽獸阬塹, 可不懼哉. 事起微
細, 怨結深重, 或有如路人之不若者, 此誠何心. 苟使我平日立心, 正大光明, 於彛倫
日用之常, 無一事之不盡, 則初無是患矣. 夫婦義重, 而今世婦女, 多不學無識, 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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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은 죽음에 임하여 아우와 아들에게 내린 글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혼인의 목적이 효를 실천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의 가정에서는 부
부의 애정과 효가 상치되기 쉽다. 그래서 󰡔논어󰡕에서 효자의 화신으로 등장
하는 증삼(曾參)은 “효는 처자 때문에 시든다(孝衰於妻子).”고 하였고, 맹자
도 “처자가 딸리면 처자를 사랑하게 된다.(有妻子則慕妻子)”고 한 바 있다. 
송나라의 명현인 유개(柳開) 역시 남자 중에 부인에게 빠지지 않는 강한 남
자가 없다고 탄식한 바 있다. 
이러한 현실 자체는 고금에 다를 바 없다. 다만 박세채는 남존여비에 바
탕하여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이끌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안정복은 발
언의 수위를 조금 낮추었다. 부부가 의리(義理)로 만나야지 사랑으로 만나서
는 아니 된다고 강조하여, 혼인이 감정적 사랑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 이성
적인 윤리에 의한 만남이라야 한다고 보았다. 의리를 바탕으로 할 때 설사 
부인이 작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감싸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 것
은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불효에 대한 태도는 단호
하여, 이혼에까지 이를 태세다.   
V. 결론
오늘날 사람들은 서로 늘 함께 거처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부부라 
생각하는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그토록 부부유별을 강조하면서 부부가 
서로 거처를 따로 하고 손님처럼 일정한 거리를 둔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고 하였을까? 오랜 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부부유별이 화목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부부가 배우자로
서 외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부부와의 가림
을 강조한 것이 부부유별의 첫 번째 의미다. 난잡한 성생활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한 윤리로서 부부유별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義理之爲重乎, 皆在於爲夫者導以爲善而已. 其有小過, 當掩覆之, 至若有怨詈父母, 
踈間至親之意, 則斷不饒貸, 深惡而痛斥之, 其漸不可長也. 歷觀古今人家多福祿者, 
恒由於前世內行淳備之家, 可不念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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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부유별은 부부 관계의 지속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부부가 
지나치게 허물없이 지내다가 서로에 대해 존중과 배려를 잃는 지경까지 이
르면 가정은 파탄에 이른다.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은 그 지속의 기간이 길
지 않음은 생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 이 논리 역시 부정할 것만은 
아니다. 이 때문에 예전 선비는 부부 관계에서 애정보다 공경을 더 강조한 
것이다. 부부 관계에서 지나친 애정을 강조한 것은 가족의 중심이 부부 관
계에 놓이게 되고 이에 따라 부모나 형제가 소외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
기도 하다. 혼인과 출산 자체를 기피하고 또 쉽게 이혼에 이르는 현실을 생
각할 때, 조선시대 선비들의 부부유별에 대한 생각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 좀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